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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 보고 및 인사말 

코로나 팬데믹 환경 속에서 저희 난민 교회 또한 방역대책을 하면서 대면예배를 중단없이 

드렸왔습니다. 대면예배에서나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원근에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팬데믹 이전보다 설교 말씀을 집중하여 심중히 듣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로인해 수많은 환경적 

어려움을 말씀의 능력과 은혜로 극복하는 것을 확인하니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으로 인해 음식을 나눌 수는 없지만 대면에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적은 음식 

봉투와 음료수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주 중에는 몇 개의 소그룹별 줌 미팅으로 지난주 설교말씀 

나누기와 성경본문 쓰기, 기도와 교제, 그룹별 온라인 성경공부,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개인별 

방문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여름 세례식 준비공부와, 에이펜 (중동과 유럽에서 

페르시아와 아랍어권 한인 난민선교사 네트워크) 사역, 신학교 강의 사역등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사진을 첨부 드립니다. 

  

중보기도제목 

• 형제자매들이 어려운 기간에도 신앙생활에 나태하지 않고 깨어 있도록 

• 주일예배와 주간의 그룹활동에 참여하고 힘을 얻고 소망중에 살도록 

• 팬데믹 이후의 선교와 교회의 활성화가 되도록 

• 회교권출신들이 대다수인 세례식 준비기간에 갈등과 방해가 아닌, 진리의 확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되도록 

• 세례식 준비기간을 통해 시메온 형제의 병든 영혼과 육신에 치료가 되고, 아울러 

순종하여 세례를 결정하도록  

• 함께 사역하는 저희가족(아내와 아들 포함)에게 건강과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각가지 사역을 잘 감당하고 지치지 않도록 

• 여러모양으로 복음전파와 사역을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를 물리치고, 짓밟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하고 거룩한 승리를 하도록 


